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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을 위한 남은 명절음식 활용 간편 레
시피가 주목받고 있다. 단순하게 다시 부치거
나 데워 먹으면 신선한 맛이 떨어져 손이 잘 가
지 않기 때문이다. 시중의 간편식 제품들을 활
용해 남은 명절 음식을 새로운 요리로 재탄생
시키는 방법을 소개한다.

뀫참치캔 활용한 ‘나물 비빔밥’
남은 나물은 한데 섞어 비빔밥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쉽다. 여기에 참치캔 제품을 활용하
면 양가 있는 요리로 바꿀 수 있다. 기름기를
뺀 참치에 다진 양파와 다진 마늘, 고추장을 넣
고 볶아주면 나물 비빔밥에 감칠맛을 더해줄
참치고추장볶음 양념장이 완성된다. 남은 나
물과 함께 비비면 된다. 사조해표의 얼리지 않
은 ‘생생참치’는 참치살을 최대한 살린 통살이
담겨 있어 식감이 뛰어나며, 어떤 요리에도 쉽
게 접목이 가능하다.

뀫남은 전 활용한 ‘전 샐러드’
동태전, 고기전, 두부전 등을 전골이나 찌개

에 넣어먹는 방법은 식상하다. 남은 전을 신선

한 야채와 곁들여 샐러드로 즐겨보는 것은 어
떨까. 약불에 노릇하게 구운 전을 먹기 좋은 크
기로 잘라 샐러드용 야채 위에 올린 후 드레싱
을 곁들이면 완성이다. 드레싱은 전의 기름기
를 가셔줄 새콤달콤한 과일 드레싱으로 준비
하는 것이 좋다. 올가홀푸드는 국내산 과일로
만든 ‘올가 드레싱’ 3종을 선보이고 있다. 제주
도 감귤, 고흥 유자, 토종 키위 품종 참다래 등
국산 재료로 만들었다. 유기농 현미 식초를 넣
어 원재료의 풍부한 향과 깔끔한 맛을 살린 것
이 특징이다.

뀫동그랑땡 활용한 ‘토마토 스파게티’
동그랑땡이나 고기 산적은 토마토 스파게티

를 활용해 간단하게 미트볼 스파게티로 재탄
생시킬 수 있다. 스파게티 면과 소스가 하나로
구성된 시판 제품을 준비하면 수고를 덜 수 있

다. 사조해표의 ‘해표 스파게티’는 스파게티
면과 소스를 따로 끓여 만들던 기존 방식과 달
리 라면처럼 끓는 물에 면과 소스를 넣고 일정
시간 끓이기만 하면 돼 누구나 쉽고 조리할 수
있다. 소스는 토마토, 크림, 로제 3가지 맛으로
구성됐다.

뀫잡채 활용한 ‘유부주머니’
남은 잡채로는 유부주머니를 만들어 전골,

라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유부로 주머니를 만든 뒤 잘게 자른 잡
채를 채우고 이쑤시개로 윗부분을 고정시키면
된다. 황태 혹은 멸치로 우린 국물에 유부주머
니와 두부, 채소, 버섯 등을 넣고 끓이면 시원
한 ‘유부주머니 전골’을 즐길 수 있다.

뀫송편 활용한 간식 ‘치즈 송편떡볶이’
냉동실에 보관한 송편은 떡볶이에 활용해보

자. 송편 속의 달콤한 맛과 소스의 매콤한 맛이
절묘하게 조화된 별미를 느낄 수 있다. 고추기
름에 송편을 데우다가 고추장과 물엿을 넣고
볶는다. 완성된 떡볶이에 슬라이스 치즈를 얹
고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려주면 고소한 치
즈와 매콤달콤한 송편이 조화를 이루는 ‘치즈
송편떡볶이’가 완성된다. 매일유업 상하치즈
가 선보인 ‘4대 슬라이스 치즈’는 자연치즈를
슬라이스 형태로 만들어 요리에 간편하게 활
용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남은송편이떡볶이로 ‘맛있는변신’
명절음식 활용한 간편 레시피
동태전에 야채·과일드레싱 ‘전 샐러드’
스파게티에동그랑땡넣으면이색별미

프로스포츠의 생존
키워드 중 하나는 ‘여
성’이다. 저변 확대를
통한 관중 증가는 물론
이고 이미지 제고로 중
계권 및 스폰서 비용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바로 여성
이다. 실제로 국내 프
로야구의 경우 여성
관중의 증가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 프
로축구와 프로농구, 프로배구 등도 여성을 끌
어들이기 위한 비책 마련에 고심이다. 이제 여
성들도 스포츠에 관한 한 호기심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직접 참여해 마음껏 즐긴다. 올 상
반기에는 ‘에슬레저’가 새로운 패션 아이콘으
로 떠오르고 ‘머슬녀’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
로 ‘운동하는 여성’이 대세다. 이에 발맞춰 업
계는 여성 운동족을 위한 상품을 쏟아낸다. 특
히 유명 디자이너를 앞세워 ‘스타일’을 강조한
여성 트레이닝복은 새로운 현상으로 자리 잡
았다.

뀫스타일 강조한 여성 트레이닝복이 대세
글로벌 스포츠브랜드 푸마는 세계적인 스타

리한나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한 여성
러닝·트레이닝·피트니스 의류 컬렉션 ‘파워셰
이프(PWRSHAPE)’를 8월에 출시했다. ‘파워
셰이프’는 여성용 트레이닝 의류 제품 3가지로
구성됐다. 신축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라이크
라(Lycra) 원단을 사용해 압박효과는 극대화
하고, 움직임은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특
징이다. 하체 실루엣을 살려주는 본디드 테이
프가 돋보이는 ‘파워셰이프 타이즈’는 아랫배

는 탄탄하게 잡아주고, 하체 움직임은 자유롭
게 해주는 레깅스 타입의 운동복이다. ‘핏’감
을 살려 허벅지 근육을 타이트하게 잡아줘 최
대한 다리가 예뻐 보이도록 신경을 썼다. ‘파워
셰이프 재킷’은 허리선을 따라 내려오는 슬림
한 핏을 강조했다. 몸매가 예뻐 보이게 하기 위
해서다. 통기성이 높은 원단을 사용해 열기와
땀 배출이 뛰어나며, 운동할 때 근육 움직임을
잡아 주는 압박소재를 사용해 신체의 활동성
을 높이는 기능성은 기본이다.

2005년부터 스텔라 매카트니와 협업을 해온
아디다스는 ‘애슬레저 룩’이 급부상한 올해 초,
젊고 활동적인 여성들을 공략하기 위해 ‘스텔
라스포츠’ 라인을 선보 다. 밝고 선명한 색상
과 화려한 프린트가 조화를 이룬 스텔라스포
츠 라인은 의류뿐만 아니라 신발, 액세서리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데상
트도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매장을 오픈하
며, 1층을 20∼30대 여성들을 위한 스포츠 공
간으로 꾸몄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의
‘헤드’도 매출성장에 힘입어 여성스포츠웨어
에고(EGO) 라인을 올 하반기에 더욱 강화한
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푸마 ‘파워셰이프’여성몸매살린스포츠웨어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가 부쩍 늘었다. 업계에서는 운동하는 여성의 마음을 잡기
위해 스타일을 강조한 트레이닝복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인기를 끌고 있는 푸
마의 파워셰이프 제품. 사진제공 ｜ 푸마코리아

하이트진로의 올몰트 맥주
브랜드 맥스(MAX)는 세계
최대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
스트 시즌을 맞아 3년 연속으
로 ‘맥스 옥토버페스트 스페
셜홉(사진)’을 출시한다. 이
는 독일 옥토버페스트의 맥
주와 동일 주질을 적용했고,

옥토버페스트에서 사용된 최고급 저먼 노블홉
인 미텔프뤼홉을 사용해 독일 정통 맥주의 풍
미를 그대로 구현했다. 특히 이번 에디션에는
4월 ‘크림生 올몰트 맥스’로 리뉴얼하며 10년
노하우로 완성된 266초의 부드러운 크림탑이
더해져 기존보다 거품 지속력 및 맛과 향이 업
그레이드 됐다. 맥스 스페셜홉(5.5도)은 2가지
캔 제품(355ml, 500ml)으로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한정 판매된다.

맥스옥토버페스트스페셜홉출시컬럼비아 ‘타이타늄’ 컬렉션선봬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컬럼비아
가 프리미엄급 ‘타
이타늄(Titaniu
m)’ 컬렉션(사진)

을 출시했다. 타이타늄 라인은 고강도의 격렬
한 아웃도어 활동을 자주하는 소비자를 위해
기능성에 집중한 제품으로 구성됐다. 특히 타
이타늄 컬렉션의 겨울 제품은 컬럼비아가 동
계올림픽 참가 선수들을 후원한 경험에서
감을 얻었다. 윈터스포츠에도 활용할 수 있도
록 보온성을 강화하고 서로 다른 소재 결합으
로 활동성을 높이는 등 컬럼비아의 노하우를
담았다. 타이타늄 가을 컬렉션의 주력 제품 ‘발
리크로이 재킷(29만8000원)’은 방·투습 기술
인 ‘옴니테크’ 2레이어 재킷이다. 전체 방수 지
퍼를 사용했다. 일상생활에서도 착용할 수 있
도록 과도한 색상 배색, 절개를 피하고 유사한
색상의 배색과 심플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편집꺠꺠｜꺠꺠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세일의 금요일이 시작됐다!”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을 찾은 고객들이 행사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다. 14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는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 2만7000여개 점포가 참여하는 전국적 세일행사이다. 뉴시스


